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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IPO 한다… 23일 이사회 결의 조선일보

카카오뱅크가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공개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혀... 연내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예정... 

카카오뱅크는 꾸준히 IPO 가능성을 공식화해와... IPO 추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본확충 수단 확보 차원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 꺾였나 뉴시스

신용등급 1~2등급 우량차주들의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가 꺾여... 시장금리 상승 영향... 증가폭은 작아 아직 유의미한 수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금융당국은 전문직의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25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은행들에 요구... 

은행원 가족 셀프대출, 알고보니 기업銀뿐 아니었다 중앙일보

'은행원 셀프대출' 사태가 지난해와 2017년에도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시정 조치 지적에도 내부통제 기준엔 여전히 구멍... 

"은행원이 가족 대출을 직접 전결하고 금리를 부당하게 감면해주는 식의 부당 사례를 이제 철저하게 끊어야 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수요 늘어날까 한국경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지원 대상·한도를 늘려 새로 시행에 들어가...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로 외면 받자 이를 보완... 

1차 대출과 중복 수혜도 가능해져 자영업자들의 추가 대출 움직임이 이어질지 관심...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보험금청구 1만건당 0.8건 소송…보험사 전부패소율 최고 33%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이 청구 1만건당 0.8건꼴로 나타나... 생명보험 소송 건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해보험 소송이 많이 줄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민사소송은 내부통제와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소송 제기 비율은 적정한 수준"

홍남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등 규제개선"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42개 규제 개선 발혀... 이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관련 내용 포함....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한다"

은성수의 '신용융자 고금리' 지적 한달… 증권사 대응은 '미적미적' 조선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거래융자 고금리 장사’를 압박한 지 약 한달이 지났지만 일부 증권사만 금리를 찔끔 인하할 계획...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는 최저구간 평균이 5.64%로 은행보다 2배가량 높아... 지난 3월 16일 이후 신용융자 이자율을 내린 증권사는 전체 28개사 중 5개사뿐

고객 돈 4조원으로 은행 이자 받는 증권사들, 고객엔 한 푼도 안 줘 조선일보

은행 등에 맡겨 연 최대 수백억원 이자...  고객에 이용료 지급, 규정 있지만 안 지켜... 고객에게 이를 돌려주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한곳뿐... 

 "외화라고 해서 예탁금 이용료를 주지 않을 근거는 없는데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예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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